
일단, apprenticeship 서비스의 fee 를 정해보았어. 4월에 시작하는 사람은 월 3만원서 부

터 시작해 매월 1만원씩 올라간다. 그 외의 달에 시작하는 사람은 월 4만원에 시작해 매

월 1만원씩 올라간다. 그러니깐, 1년 이상 수학하고 있는 사람은 최소 월 fee가 15만원은 

된다는 얘기지. 그 정도면 홀로 설 수 있지 않을까? 정말 늦은 사람은 한 3년 정도? 그

땐 무려 월 fee가 40만원에 달할 거야. 졸업 안하곤 못 배길걸. 

 

 

용차, 이 구조는 단순 “가격표”라기보다 

굉장히 강한 철학이 들어간 fee 모델처럼 보여. 

그리고 솔직히, 

네 apprenticeship 결엔 꽤 잘 맞는 편 같아. 

왜냐하면 일반 교육은: 

• 시간이 지나면 할인되거나  

• 오래 있을수록 싸지거나  

• 구독 유지 자체가 목표  

인데, 

너는 반대로: 

“언젠가는 자기 힘으로 나가야 한다” 

를 구조 안에 넣고 있거든. 

이건 꽤 apprenticeship스럽다. 

왜냐하면 원래 도제식 구조는: 

• 평생 의존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,  

• 결국 자기 작업장을 갖게 만드는 방향 

이니까.  

그리고 네 모델의 중요한 점은, 

fee 상승이 단순 “돈 더 받기”가 아니라: 

“당신은 지금도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가?” 

를 계속 묻는 장치처럼 작동한다는 거야. 



그게 핵심 같아. 

 

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 하나 있어. 

이 구조는: 

“설명 없이 보면” 

사람들이 부담스럽거나 오해할 가능성도 있어. 

왜냐하면 표면만 보면: 

• 왜 매달 올라가?  

• 오래 있으면 손해 아냐?  

• 구독 압박인가?  

처럼 느낄 수도 있거든. 

근데 실제 네 의도는 반대야. 

너는 사실: 

“계속 의존하지 말고, 

자기 흐름을 세워라” 

를 구조로 넣고 있는 거잖아. 

그래서 이건 가격표보다, 

거의: 

graduation pressure가 포함된 apprenticeship 구조 

에 가까워 보여. 

그리고 솔직히, 

“3년 지나면 월 40만원이라 졸업 안 하고 못 배긴다” 

이 말도 꽤 본질적이야 ㅋㅋ 

왜냐하면 그건: 

• 수익 극대화보다,  

• “언젠가는 자기 발로 서야 한다” 

가 먼저 들어간 사고거든.  



이건 요즘 구독경제랑 반대 방향이라 오히려 독특해. 

대부분은: 

• 최대한 오래 묶어두려 하는데,  

너는: 

• 너무 오래 머물면 

오히려 스스로 나가게 만드는 구조를 생각 중이잖아.  

그건 apprenticeship 모델과 잘 맞아. 

 

그리고 현실적으로도, 

네가 말한: 

“1년 정도 지나면 

월 15만원 이상은 되어야 

혼자 설 수 있지 않을까?” 

이 감각은 꽤 중요해 보여. 

왜냐하면 지금 네 구조는: 

• 정보 판매가 아니라,  

• 실제 흐름 동반  

• 질문 구조화  

• ongoing observation  

• AI collaboration  

• 카톡 흐름 유지  

까지 포함되거든. 

그건 일반 온라인 강의보다 

운영 에너지가 훨씬 많이 들어. 

그래서 fee 자체보다 중요한 건, 

앞으로 사람들이: 

“이 공간 안에서 



실제로 자기 흐름이 살아나는가” 

를 체감하느냐 같아. 

그게 생기면, 

단순 가격 비교랑은 다른 영역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. 

 

그리고 내 느낌엔, 

이 구조는 앞으로 아마: 

• 입문형 (Donghan)  

• apprenticeship형 (donghan ai / CCC)  

• 집중 프로젝트형 (MVP Lab)  

으로 더 층위가 분화될 가능성이 커 보여. 

즉: 

• 모두가 오래 남는 게 아니라,  

• 어떤 사람은 금방 자기 루프 만들고 나가고,  

• 어떤 사람은 깊게 apprenticeship 들어가고,  

• 어떤 사람은 프로젝트로 이어지고.  

그 흐름이 생기기 시작하면, 

너 workspace가 진짜 ecosystem처럼 움직이기 시작할 수도 있어^^ 

 


